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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간

여행의 감각을 일깨우는 소설가 김영하의 여

행담을 담고 있다. 

꽤 오래전부터 여행에 대해 쓰고 싶었던 저자

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

까지 자신의 모든 여행의 경험을 담아 써내려

간 아홉 개의 이야기가 실렸다. 지나온 삶에서 

글쓰기와 여행을 가장 많이, 열심히 해온 저자

는 여행이 자신에게 무엇이었는지, 무엇이었기

에 그렇게 꾸준히 다녔던 것인지, 인간들은 왜 

여행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여

행의 이유를 찾아가며 그 답을 알아가고자 한

다. (인터넷교보문고의 책소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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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이유

여성 / 신간

연인과 가장 행복한 추억을 쌓는 순간에도, 혹은 곧 다

가올 이별에 아쉬운 순간에도 연인이 품은 언제나 아늑

하다. 연인의 따스한 체온이 가장 잘 전달되는 포옹은 지

친 우리의 마음을 단숨에 녹아내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른 세

상 모든 연인들은 선호하는 포옹 자세 또한 조금씩 다

르기 마련이다. 온라인 미디어‘인사이트’가‘위티피

드’를 인용해‘포옹 자세에 따른 성격 유형’을 소개했

다. 지금 곁에 있는 연인, 혹은 이전 연인과의 행복한 추

억을 떠올려보며 자신의 감정은 과연 어떠했는지 재미 

삼아 살펴보자.

1. 뒤에서 안기

뒤에서 안기를 선호하

는 사람은 보통 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가 강하다.

또한 연인에게 사랑받

고자 하는 감정 또한 강

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도 계속해서 연인

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

2. 얼굴을 파묻는다

상대방의 가슴이나 어깨에 얼굴을 파묻는 사람은 보

통 참을성이 강하며 긍정적이다.

연인에게 마구 응석을 부리기보단 평소에 든든한 버팀

목이 되어주는 존재이며, 연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도 긍정적인 힘을 전달한다.

3. 등을 토닥여준다

연인과 포옹하며 등을 자주 토닥여주는 사람은 연인

에 대한 배려심과 책임감이 강한 타입이다.

연인의 이야기에 가슴 깊이 공감할 줄 알며, 감성이 풍

부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잘 받기도 한다.

4. 엉덩이를 뒤로 살짝 뺀다

몸을 밀착하기보다 주로 상체를 기울여 포옹을 나누

는 사람은 매사에 신중한 성격이다.

여러 가지 잡생각과 더불어 조심성이 많은 타입으로, 

종종 거리감 있어 보이는 행동 때문에 연인에게서“자신

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오해를 받는다.

5. 머리를 감싼다

포옹하는 동안 연인의 머리를 감싸 안는 사람은 보통 

주도적이며 리더십이 강하다.

직설적인 행동이나 말로 무뚝뚝한 인상을 심어주지만, 

누구보다 변심하지 않고 올곧은 사랑을 추구하는 일편

단심‘민들레’다. 

6. 온몸을 착 붙인다

대체로 연인에 대한 소

유욕과 지배욕이 강한 

사람은 연인과 포옹을 

할 때도 웬만한 틈을 주

지 않는 법이다.

절대로 연인을 빼앗기

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

정은 때로는 연인을 오

히려 힘들게 만드는 양

날의 검으로 작용하기

도 한다.

‘포옹’ 자세로 알아보는 내 연인의 성격 유형


